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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매장량 20억배럴 광구 확보
석유공사 컨소시엄, 나이지리아 2곳 낙찰 … 국내 원유 소비의 2.5배

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 3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총 매장량 20억배럴의 나이지리아 초대형 석

유광구를 낙찰받았다.

특히, 해외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을 연계해 성공한 첫 사례로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 3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8월26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신규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석유공사 컨소시엄은 석유공사가 80%, 한전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낙찰받은 광구는 OPL321, OPL323 등 2개로 석유 추정매장량이 각각 10억배럴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알려졌

다.

20억배럴은 국내 원유 소비량의 2.5배에 달한다.

추정량대로라면 나이지리아 광구는 6억5000만배럴인 베트남 15-1광구를 제치고 국내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석유공사 컨소시엄은 광구의 탐사-개발-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의 권리를 확보했으며 전체 지분 중 한국이 

65%를 보유하고 운영권도 행사한다.

산자부는 “낙찰 성공은 7월 석유공사, 한전, 포스코개발 등 국내기업들이 나이지리아와 유전 개발 및 전력산

업 진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선선택권을 부여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는 원유 매장량이 343억배럴로 세계 9위인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 낙찰로 나이

지리아 유전개발과 에너지 플랜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원유 채굴 노동자들의 파업이 줄을 잇는 등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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